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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사람들은 일세대 교우들의 신앙증진을 위해 섬기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의 사역을 위해 섬기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연합감리교인으로서의 연대감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자들을 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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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짐하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는
연합감리교회 성도와 세계를 위해 정보와 감동을
나누고 이어줍니다. 

섬기는사람들 구독신청

1992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섬기는사람들”은 격월간 잡지로
연합감리교회 한인목회자와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615-742-5765/5118 또는
이메일 kumc@umcom.org로 연락하면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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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IMPACT the world

교회의 Job은 무엇인가? 전도, 선교, 교육, 봉사, 친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런 사역을 하는지 물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부분 교회 안의 일에만 너무 

골몰해 사역의 목적과 사역의 장을 간과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는 교회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품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 받았다는 것이다. “The job of the church is not to impact the church, but 

to impact the world.” 

개인적으로 풋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이곳 테네시에 내려오니 Titans 팀이 꽤 유

명하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내쉬빌도 풋볼 경기를 보러 오는 이로 경기장 주위가 가득하

다. 경기를 즐기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경기장에 들어간다. 그런데 풋볼경기 중간 중

간에 허들이라 불리는 작전 타임이 있다.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다음 작

전을 어떻게 짜고 터치다운으로 이어갈까를 고민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만약 11명의 선

수가 2시간 반 동안 서클로 어깨동무를 하고 이 허들만 하고 있다면 어떻겠는가? 그 많은 

관중이 허들을 보러 입장료를 지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 허들을 통해 선수들

이 어떻게 실재 경기를 풀어나가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도전, 그리고 교회의 Job을 이야기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에 대한 도

전은 우리가 마치 11명의 풋볼선수가 원을 만들고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하는 주일예배 

혹은 소그룹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는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

의 본질적인 Job,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말씀으로 도전받고 성령의 능력 안

에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며 변화를 주는 일과 연결하며 세상에 나오지 않는 한 진정한 교

회의 소명을 완성해 가지는 못하는 것이다. 세상은, 아니 주님은, 우리의 허들보다는 실재 

경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그동안 연합감리교회도 이 허들모임을 꽤 많이 가졌고 좋은 전략도 내놓았다. 한인연

합감리교회도 같은 비전으로 새로운 도전과 전략을 내놓았다. 그 과정에서 연합감리교회 

7가지 비전과 4대 선교과제와 패스 원(Path 1),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일천교회 십만제자 

캠패인과 소그룹 활성화 방안 등도 나오고 교회개척과 기존교회의 변화와 부흥, 어린이와 

젊은이를 향한 전도사역과 웨슬리안 모델의 제자화사역, 지역공동체의 빈곤추방사역과 

세계보건 문제에 대한 교회의 참여 등 많은 비전과 대안이 나왔다. 이제는 우리의 허들을 

풀고 더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와 우리의 저력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존 웨슬

리가 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세계는 나

의 교구다”(The World Is My Parish)라는 큰마음과 비전을 들고 세상

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부름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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